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디지털 독점 ‘아씨 두리안’ 전노민-지영산,
 단씨 형제들 톡톡 튀는 명대사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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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좌측부터 전노민, 지영산.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신들린 화술+개성 만발’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매력적인 단씨 남자들의 캐릭터 명대사 포스터 공개!
단치강 � 전노민, “바윗덩이가 금덩이 되길 바래”
단치정 � 지영산, “사랑에 아침 저녁이 어딨어?”
인기 상승세 제대로 탔다! 갈수록 홀리는 마력!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 새 에피소드 업데이트!

전노민 지영산 형제가 화려한 대사 열전으로 개성 강한 캐릭터를 드러내며 ‘아씨 두리안’의 인기를 이끌고 있다.

쿠팡플레이가 디지털 독점으로 제공 중인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판타지 로맨스로 급물살을 타며 작품
의 화제성과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단치강(전노민 분)과 단치정(지영산 분) 형제의 톡톡 튀는 대사들이 담긴 캐릭
터 명대사 포스터가 공개돼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쿠팡플레이를 통해 독점 공개된 포스터에는 재벌가 단씨 집안의 첫째 단치강과 셋째 단치정 형제의 활약상을 담은 명대사 열전으
로 구성됐다. 두 형제들의 독특한 대사들을 통해 극 중 인물이 현재 처해진 상황과 심경을 유추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두 개
의 문구 모두 한 번 보고 들으면 잊기 어려운 유니크한 대사들이라는 점에서 ‘언어의 연금술사’인 피비(Phoebe,임성한) 작가의 남
다른 글맛과 더불어 중독성 강한 작품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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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단치강의 포스터에는 “바윗덩이가 금덩이 되길 바래”라는 비유적인 대사와 함께 단치강의 인물 스틸컷이 담겼다. 이 대사는
단치강이 유명 배우 단등명(유정후 분)의 엄마이자 오랜 시간 잉꼬 부부로 인연을 맺어온 아내 장세미(윤해영 분)를 향해 남긴 말로
현재 자신의 답답한 심경과 부인을 바라보는 안쓰러운 시선을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단치강은 산부인과 병원 원장으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이 시대의 가장이자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다. 최근
의료사고로 힘든 와중에 믿었던 아내 장세미마저도 뒷목을 잡게 만드는 충격 고백과 함께 냉랭한 기운까지 풍기며 연일 화를 돋우
고 있다. 자신이 보기에 엄한 곳에 정성을 쏟는 듯한 아내 장세미가 답답하면서도 원망스러워 “바윗덩이가 금덩이 되길 바래”라는
말로 비꼬며 아내의 바람이 절대 이뤄질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다.



아내만 사랑하는 성실한 가장인 형과 달리 ‘이 시대의 카사노바’로 통하는 셋째 단치정의 포스터에는 “사랑에 아침 저녁이 어딨
어?”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 캐릭터의 특징을 보여준다. 단치정은 인기 배우 고우미(황미나 분)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곧
결혼할 날이 머지않았지만 뭇여성들을 향한 호기심과 관심을 여전히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카사노바 기질이 다분하다. 시공간을
초월해 단씨 집안에 나타난 두리안(박주미 분)에게도 관심을 보이며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저돌적인 상남자 캐릭터다.

포스터 속 공개된 대사는 아침에 만난 연인 고우미에게 단치정이 남긴 스윗한 문구다. 자기 관리 끝판왕인 단치정은 고우미에게 아
침 수영을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고우미는 감기 걸리지 않게 몸 관리를 해야 한다며 거절한다. 이에 단치정은 “안 가면 뭐 해줄거
야”라며 “딥 키스? 프렌치 키스?” 등을 묻는다. 이에 고우미가 “아침부터 무슨 키스냐”라고 핀잔을 주자 단치정은 되레 “사랑에 아
침 저녁이 어딨어?”라고 타박한다. 단치정의 이 대사는 스윗함과 끼가 넘쳐 흐르는 인물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단
치정의 마음에는 연인 고우미뿐만 아니라 두리안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펼쳐질 삼각 로맨스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선이 모아진다.

중반부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흥미 전개 단계에 돌입한 ‘아씨 두리안’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주말 강자 드라마
로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시공간을 초월해 넘어온 두 여인 두리안과 김소저의 판타지한 로맨스가 회를 거듭하면서 쫄깃하게 전
개되며 인기의 무게중심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에 각종 카페,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서도 ‘아씨 두리안’이 꾸준한 입소문을 타며
여러 가지 반응이 쏟아지는 등 인상적인 인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피비 작가의 허를 찌르는 좌충우돌 에피소드와 신우철 감독의
몽환적인 영상미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이 환상의 케미로 버무려지며 신박한 판타지 로맨스 작품이 완성되고 있다.

인기 상승세 곡선을 타며 화제의 중심에 선 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 새 에피소드들
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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